
원유 수입관세 인하공방 가열
석유협회 , 관세인하 강력 요구 … 수입기업은 절대 반대

원유 수입관세 인하 여부를 놓고 정유기업과 석유 수입기업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원유(5%)와 석유제품(7%) 수입관세 차이가 2%에 불과해 값싼 외국산 수입이 급증하면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원유 수입관세를 낮춰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에 [원유와 석유제품 관세차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세연구원 연구자료를 제

출, 관세인하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협회는 외국은 원유 수입관세가 아예 없거나 1% 미만인데도 우리나라에서만 5%라는 고율관세가 매겨

지고 있으며, 석유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국제유가 폭등 시 국내유가 인상요인 완화, 석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석유 수입기업 모임인 석유수입사협의회는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관세 차이 확대는 기존 정유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관세 차이가 2%p에 불과한데도 2001년 협의회 소속 7개 회원사가 48억원

의 손실이 발생해 원유 관세를 인하해 관세차이가 벌어지면 석유 수입기업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

조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유기업들은 관세인하를 통한 수익성 개선보다는 불필요한 자산매각, 공장 가동률 감축, 원유의

중동 의존도 감축 등의 원가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유수입사협의회는 정유기업들이 국제 석유시장에서 휘발유 완제품에 가까운 리포메이트(Reformate)를 해

마다 수백만배럴씩 수입하면서 원유와 같은 5%의 관세를 적용받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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